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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 CJ CGV는 “2016년 상반기 CGV 전체 관객 수의 61%가 여성 관객, 39%가 남성 관객”이었다고 전했다. 

한편, 여성 참정권 투쟁을 그린 영화 <서프러제트>의 경우 전체 관객의 80%가 여성이었다(해당 관객 

정보는 CJ ONE 카드 소지자를 대상으로 삼은 것임).  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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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“박찬욱은 <올드보이>(2003)를 통해 우리의 근대사를 ‘아버지의 실패’로 그리면서 한국의 근대성을 

비판합니다. 그리고 그 과정에서 딸은 착취되고, 오이디푸스 콤플렉스를 재탕하며 실제로는 그 

상징계를 더욱 견고하게 만들었다는 비판을 받았습니다. 그리고 이후 그는 <친절한 금자씨>(2005), 

<싸이보그지만 괜찮아>(2006), <스토커>(2013), <아가씨>(2016) 등을 작업하게 됩니다.”_손희정  

http://movie.naver.com/movie/bi/mi/basic.nhn?code=121051


 
 

6 
 



 
 

7 
 



 
 

8 
 



 
 

9 
 



 
 

10 
 

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
3 듀나, “<비밀은 없다>가 중학생 여자 아이들의 세계로 돌아가 그곳에 머무는 이유”, <씨네 21>, 

2016.07.05. 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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4 “그저 이 땅에 영령을 모셔오고 싶었던 게 다다”, <씨네21>, 2016.03.01.   
5 “성충동을 억누르지 못하는 남성의 심리가 과거 일본군이 위안소를 설치한 하나의 동기로 존재했을 

수도 있다는 생각이었다”, 위 인터뷰 가운데.  
6  실제 일본군 ‘위안부’는 10 대와 20 대의 젊은 소녀만이 대상이 된 게 아니라 다양한 연령대를 

아우르고 있었다. 그러나 일본군 ‘위안부’ 재현 서사에 등장하는 대상은 거의 대부분이 소녀 아니면 

할머니다. 이들 모두 사회적 약자로, ‘지켜주지 못해 미안’한 데 이들만큼 적절한 대상은 또 없다. KBS 

광복 특집극 <눈길>의 유보라 작가의 말에 따르면 그는 <눈길> 집필 당시 위안소에서 살아 돌아온 

30~40 대의 이야기를 다루기를 원했으나 방송국에서 승인이 나지 않았다고 한다. 결국 <눈길> 역시 

소녀와 할머니가 주인공이 됐다.  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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7 전국 20 개 관 미만에서 개봉한 상업영화는 제외했는데, 소규모로 개봉하는 다양성영화와 달리 20 개 관 
미만에서 개봉한 상업영화의 경우 성인물인 경우가 다수인 때문이다. 해당 통계는 영진위 영화관입장권 
통합전산망 데이터를 기준으로 삼았다.  


